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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보도 가능합니다.

설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
    - 일 평균 이동인원 37% 감소,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40~67% 감소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변창흠)는 코로나-19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, 이동

제한 권고 등에 따라, 금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(2.10～2.14, 5일간)

총 이동 인원은 2,044만명(일 평균 409만명)으로 작년 설 대비 37.1%

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.

    * 총 이동인원 : 2,044만 명(5일간) (‘20년 3,251만 명, 5일간 △37.1%)

      일 평균 이동인원 : 409만 명(’20년 650만 명, △37.1%)

ㅇ 고속도로의 경우, 코로나-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,

총 교통량 및 일 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0.6% 감소하였으며,

귀성ㆍ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.

     * 고속도로 총 교통량 : 2,058만 대(’20년 2,301만 대, 10.6%)
       고속도로 일 평균 교통량 : 412만 대(‘20년 460만 대, △10.6%)

ㅇ 또한,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

전년 대비 각각 55%, 4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, 항공의

경우는 전년대비 약 2% 증가하였다.

    * (전년대비 수송실적) 철도 △55%, 고속버스 △47%, 항공 2%, 연안여객선 △16%

□ 또한, 고속도로 휴게소,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

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다.

ㅇ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,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

통한 출입자 관리,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

철저히 시행되었으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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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

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,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

꼼꼼히 진행하였다.

□ 특히,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,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

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, 사망자ㆍ부상자

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ㅇ 일 평균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전년대비 약 40.2% 감소한 것으로

나타났으며,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,

391명으로 전년 대비 67%, 41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    * 사고발생건수 

      - 총 1,523건(‘20년 2,545건, △40.2%), 일 평균 305건(’20년 509건, △40.2%)

    * 사망자 : 총 20명(‘20년 60명, △66.7%), 일 평균 4명(’20년 12.2명, △66.7%)

      부상자 : 총 1,954명(‘20년 3,306명, △40.9%), 일 평균 391명(’20년 661명, △40.9%)

ㅇ 철도․항공․물류․택배분야의 경우,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

것으로 나타났으며,

- 택배의 경우, 2.9일까지 설 명절 특별배송이 종료된 이후, 오늘부터

배송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배송 및 택배 종사자

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, “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

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

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”고

밝히면서,

ㅇ “코로나-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-19

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

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

총괄과 남승헌 사무관, 진영민 주무관(044-201-3786, 37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